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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에 새로 들어간 손녀가 울면서 돌봄 교실을 나

왔다. 요즘은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해 할머니인 나는  

3학년 손주와 정문에서 기다린다. 1학년 손녀는 정문을 몰라서 

교실 문 앞에서 오빠를 기다리다가 30분이 지나서야 나왔다. 

입학식을 하지 않아서 정문이 어디인지 몰랐단다. 손녀는 억울

해서 울고 오빠는 기다린 것이 억울해서 투덜대고..

코로나19로 입학식을 못한 아이들은 돌봄 교실에 다닌다. 3학

년 손주는 컴퓨터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1학년 손녀는 

큰 스크린 앞에서 여러 명이 같이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할머

니인 나는 수업시간이 끝나면 손주들을 데리러 간다. 

주말에도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다. 

아이들이 안쓰럽고 우리 부부도 너무나 답답해 서오릉에 아이

들을 데리고 갔다.

서오릉은 높지도 않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안전하다. 또 아름

다운 꽃도 만개해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장소다. 우리 부부는 외

손녀와 친손녀, 친손주가 왕릉을 알아가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답해줬다. 옛날 왕실의 실정도 설명해줬다. 서오릉을 거닐면서 

조그마한 돌을 쌓아 소원을 빌어보라 하니 아이들이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며 소원을 빌었다. 그 모습을 보니 그 나이에도 빌 

소원이 있는 모양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한 희빈 장씨의 대빈 묘도 보고 

인수대비의 경릉도 보고 돌아왔다. 손주와 손녀가 오늘 설명해 

준 서오릉의 역사는 잊는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다

닌 이 봄의 추억은 간직하길 바란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

돼 외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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